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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ㅤ본 연구는 k시의 간호대학생 동아리 활동이 대인관계능력 및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시행되었
다. 자료수집은 2022년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하였고 간호학과 재학생 101명 중 동아리 활동 참여자는 78명이
었다. 자료 분석은 기술통계, t-test,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이용하였다. 대인관계능력의 평균 점수
는 3.97±0.47점, 심리적 안녕감의 점수는 3.62±0.44점이었다. 대상자의 대인관계능력의 영향 요인은 환경지배(β=.27 
p=.010), 긍정적 대인관계(β=.23, p=.026)순으로 총변화량의 46.8%를 설명하였고, 심리적 안녕감의 영향 요인에서는 의사
소통(β=.29, p=.009)이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총 변화량의 47%를 설명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능력과 심리적 안녕감을 향상 시키기 위한 교육적 전략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키워드 : 간호 대학생,  동아리 활동, 대인관계능력, 심리적 안녕감

AbstractㅤThis study was therefore undertaken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club activities on the communication 
skill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nursing students. Convenience sampling method was applied for 101 
students enrolled in the nursing department of university in K city, of which 78 subjects participated in club 
activities. Data was collected from October 31 to November 30, 2022. Data were analyzed by t-test,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The average score for Communication skill was 3.97±0.47, psychological 
well-being  values was 3.62±0.44. Statistically communication skill showed a significantly environmental 
control(β=.27,p=.010) and positive interpersonal relationships(β=.23, p=.026)accounting for 46.8% of the total 
chang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were significantly influenced by communication(β=.29, p=.009) 
accounting for 47% of the total chang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educational strategies and programs 
are needed to improve the communication skill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nursing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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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대학은 학문과 개인적인 교육을 받으며 지적 기능 발

달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동화되고 적응에 필요한 인격
을 형성하는 곳이다. 대학생들은 사회로 진출하기 전 자
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사회에 나가 잘 적응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 대학에서는 전문적이고 개인적인 성장을 위
해 교육과정 외의 비교과 활동 모임인 동아리 활동을 통
해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며, 성인으로 들어가는 대학생
들에게 정서적 발달을 돕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게 
한다[1]. 

대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다양한 과업
들을 성공적으로 잘 대처하고 대학 생활에 자신감과 만족
감을 가지며 적응하면 다행이지만, 반면에 그렇지 못하게 
되면 대인관계 형성의 어려움과 심리적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높이고 사회
화 능력을 향상해 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영
역 중의 하나가 동아리 활동이다[2]. 

대학에서의 동아리 활동은 타인과 다양하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성을 함양시키며 대학생들의 원만
한 인간관계를 형성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3]. 그
리고, 대학에서의 동아리 활동을 참여하는 대학생들이 그
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더 친밀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학 생활의 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4]. 대학생
들은 동아리 활동을 통해 문제해결에 대한 태도와 능력을 
습득하고, 대인관계 기술 향상 및 개인의 잠재력을 이끌
어내는데 도움을 받고 있다. 또한, 동아리 활동은 성별, 
나이, 학년의 제약에서 벗어나 관심 분야에 따라 모임을 
형성하므로 이를 통해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
게 한다[5]. 대인관계 능력이란 타인의 말과 행동에 대해 
상황을 해결하고 협력을 통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발
전시키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6]. 대인관계는 업무를 수
행하면서 접촉하는 사람들과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7], 원만한 대인관계능력은 간호 실무현장
에서 대상자에게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하다[8]. 그리고 간호사 업무의 대부분은 조직 내의 
다양한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
장 협조적인 대인관계 능력이 필수적이다. 이에 간호대학
생들이 향후 간호사로서 간호업무를 수행할 때 원만한 대
인관계를 유지하며 갈등 대응 능력을 증진해 나가기 위해 

대인관계 능력 함양을 위한 방안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또한, 대학에서의  만족스런 학교생활을 통해 자기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로 진입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정서 요인으로 심리적 안녕감이 강조되고 있다. 심리적 
안녕감은 대학 생활 적응에 직접적 영향을 주며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를 포괄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9-10].

심리적 안녕감은 일상생활의 사건에 사람들이 적응하
면서 느끼는 정서로 자기 삶에 만족하는 동시에 행복감 
또는 총체적 감정을 말한다[11]. 심리적 안녕감은 개인이 
속한 환경에서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며 자율성을 
가지고 행동을 조절해 나가는 심리적 태도로[11] 대학생
들이 경험하는 취업 스트레스를 줄여주고[12], 자율성과 
긍정적 대인관계, 학업성취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4]. 또한, 대학생의 건강과 행복감과도 관련성이 
있어[15] 이러한 의미에서 심리적 안녕감은 간호대학생
들의 긍정적, 부정적 정서 조절에도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15]. 대학생들은 대학 생활에서 다양
한 대인관계 갈등과 여러 종류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
고 이러한 문제는 정신건강을 위협받게 되어 심리적 안녕
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17]. 따라서 대학생들
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심리적 안녕 
상태에서 대학 생활에 대한 적응을 높일 수 있는 모색이 
필요하다. 대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보면 대학 생활 적응[17, 18, 20]과 진로 적응[19]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간호대학생의 동아리 활동 참여 정
도가 대인관계 능력 향상과 심리적 안녕감 정도를 설명하
는 연구는 매우 미흡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동아리 활동이 대인관계 
능력 향상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대
학생들의 대학 생활 적응을 높이는 것은 물론, 향후 임상 
현장에서 사회 친화적 관계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
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동아리 활동, 대인관

계능력 및 심리적 안녕감을 조사하고 동아리 활동이 대인
관계능력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
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인관계능력, 심리적 안녕
감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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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동아리 활동 여부에 따른 학교생활 만족
도, 대인관계능력 및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를 파악
한다.

3) 동아리 활동이 대상자의 대인관계능력 및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동아리 활동, 대인관계능력 

및 심리적 안녕감을 조사하고, 동아리 참여 활동이 대인
관계능력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
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및 표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간호학과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로 수집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표본의 크기는 G * Power 3.1.9.7 
program을 사용하여 산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에 필요
한 대상자 수를 산출하기 위해 문헌[21]을 참고하여 유의 
수준 .05, 효과 크기(f) 0.30, 검정력 .90조건에서 산출된 
88명에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106명을 산출하였고, 불
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101부를 분석하였다. 이중 동아리 
참여대상자는 78명이었다.

2.3 연구 도구 
2.3.1 대인관계 능력
본 연구에서의 대인관계능력은 Schlein과 Guerney[22]

가 개발하고, Moon[23] 이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하였
다. 본 도구는 총 18문항으로 의사소통, 신뢰감, 친근감, 
민감성, 개방성, 이해성으로 구성되었다. 이 도구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부터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
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능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83이었고, 장혜
숙[2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89이었으며, 본 연구
에서 Cronbach’s α는 .89이었다.

2.3.2 심리적 안녕감
본 연구에서의 심리적 안녕감은 Ryff가 개발하고 김명

소, 김혜원, 차경호[12]이 번안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환경지배력, 개인적 성장, 자아 수용, 긍정적 대인

관계, 자율성, 삶의 목적의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높은 점수일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83이
었고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2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7이었다.

2.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WIN23.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

준편차로 분석하였다.
2) 대상자의 동아리 활동 여부에 따른 학교생활 만족

도 및 대인관계능력과 심리적 안녕감의 점수는 
t-test를 이용하여 두 집단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3) 대상자의 동아리 활동이 대인관계능력과 심리적 안
녕감에 미치는 영향은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인관계능력, 심리적안녕감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여성이 94명(93.1%)으로 많

았으며, 학년은 4학년 학생으로 동아리 활동을 참여하는 
대상자는 78명(77.2%)이었다. 동아리 활동에 참여 하는 
대상자의 참여 동기는 진로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가 50
명(49.5%)이었고, 활동 유형은 사회활동 참여가 57명
(56.4%)이었다. 이들의 참여 빈도는 월 2회가 43명
(42.6%)이었고 활동 지속시간은 1년 이상 참여가 50명
(49.5%)이었다. 동아리 회원의 역할은 일반회원이 65명
(64.4%)이었고, 활동수는 1개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가 
55명(45.5%)으로 동아리 참여 학생이 비 참여학생 보다 
더 많았다. 동아리 활동 참여 동기는 진로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가 50명(49.5%)이었고, 활동 유형은 사회활동 참
여가 57명(56.4%)이었다. 동아리 활동 참여 빈도는 월 2
회가 43명(42.6%)이었고, 활동 지속시간은 1년 이상이 
50명(49.5%)이었으며, 동아리 역할은 일반회원이 65명
(64.4%), 임원이 12명(11.9%)이었다. 동아리 활동 수는 1
개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가 55명(45.5%)으로 많았다.

동아리 참여 학생들의 만족도는 학과 전공 만족도와 
핵심 간호술 수행 만족도가 89명(88.1%)으로 동일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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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Categories n (%) M ±SD

Gender Male 7(6.9)
Female 94(93.1)

Grade 4th 101명

Activity Have 78(77.2)
Haven’t 23(22.8)

Motivation to
participate

Get help with your career 50(49.5)
College life adaptation 15(14.9)

I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friendly; 13(12.9)
Haven’t 23(22.8)

Club activity type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57(56.4)
Academic fields (reading, creation, writing, etc.) 13(13.9)

Arts (Band, Vocal, Dance, etc.) 8(7.9)
Haven’t 23(22.8)

Participating time 

1/week 32(31.7)
2/week 3(3.0)
2/month 43(42.6)
Haven’t 23(22.8)

Club activity duration

1st semester 26(25.7)
Over 1 year 50(49.5)

more than 2 years 2(2.0)
Haven’t 23(22.8)

Club role
Executives 12(11.9)
member 65(64.4)
Haven’t 23(22.8)

Join a club
One 55(54.5)

2 or more 23(22.8)
Haven’t 23(22.8)

Major satisfaction Satisfaction 89(88.1)
Non-satisfaction 12(11.9)

School
 satisfaction

Satisfaction 81(80.2)
Non-satisfaction 20(19.8)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85(84.2)
Non-satisfaction 15(14.9)

Core Nursing Skills Satisfaction Satisfaction 89(88.1)
Non-satisfaction 12(11.9)

Hhealth status Good 98(97)
Bad 3(3.0)

Communication skill

Communication 3.96±0.79
Trust 4.02±0.53

Sensibility 3.83±0.65
Openness 3.82±0.59

Understanding 4.07±0.54
Friendliness 4.13±0.52

Total 3.97±0.47

Psychological well-being

Environmental control 3.73±0.43
Personal growth 3.55±0.63
Self acceptance 3.35±0.52

Positive relationship with others 3.81±0.69
Autonomy 3.43±0.55

Purpose of life 3.84±0.76
Total 3.62±0.44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communication skill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subjects              (N=101)

고, 임상실습 만족도는 85명(84.21%)이었으며 학교생활 
만족도는 81명(80.2%)이었다.

대인관계 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 3.97±0.47점이며, 
하위요인에서 친근감은 4.13±0.52점으로 가장 높았으

며, 개방성이 3.82±0.59점으로 가장 낮았다.
심리적 안녕감은 5점 만점에 평균 3.62±0.44점이며 하

위요인에서 삶의 목적은 3.84±0.76점으로 가장 노 높았
고, 자아 수용이 3.35±0.52점으로 가장 낮았다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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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lub activity (M±SD)
 t(p)Have (n=78) None (n=23)

Major satisfaction 1.26±.44 1.21±.41 0.42(.670)
School satisfaction 1.52±.51 1.20±.40 2.72(.010)**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1.12±.33 1.08±.28 .53(.595)
Core Nursing Skills Satisfaction 1.30±.46 1.13±.34 1.99(.052)

Health status 1.20±.40 1.08±.28 2.53(.013)**

Communication skill

Communication 4.13±.86 4.13±.65 .03(.970)
Trust 4.08±.57 4.05±.52 .21(.832)

Sensibility 4.21±.75 4.00±.54 1.29(.207)
Openness 3.95±.52 3.92±.62 .26(.792)

Understanding 4.17±.66 4.07±.53 .72(.474)
Friendliness 4.21±.51 4.10±.63 .87(.386)

Total 4.10±.56 4.07±.44 .27(.781)

Psychological 
well-being

Environmental control 3.57±.61 3.56±.57 .086(.931)
Personal growth 3.62±.61 3.51±.74 .69(.488)
Self acceptance 3.53±.58 3.38±.63 1.07(.285)

Positive relationship with others 3.91±.70 3.61±.71 1.75(.083)
Autonomy 3.52±.49 3.41±.57 .84(.399)

Purpose of life 3.90±.75 3.84±.82 .30(.758)
Total 3.65±.48 3.57±.57 .67(.504)

p*<0.1, p**<0.05, p***<0.01

Table 2. Differences in School life satisfaction, communication skill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by club 
activity                                                                                                                                       (N=101)

3.2 동아리 활동 여부에 따른 대상자의 학교생활 만족도 
및 대인관계능력과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

동아리 활동 여부에 따른 대상자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동아리가 있는 대상자가 1.52±.51점으로 동아리가 없는 
대상자 1.20±.40점보다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72 p=.010)(Table 2).

동아리 활동 여부에 따른 대인관계 능력 및 심리적 안
녕감의 차이를 보면, 대인관계 능력은 전체는 동아리 활
동 여부에 따라 차이는 없었으나 하위항목별로는 민감성
이 동아리가 있는 대상자가 4.21±.75점, 동아리가 없는 
대상자는 4.00±.54점으로 동아리가 있는 대상자의 민감
성이 높았다. 심리적 안녕감은 동아리가 있는 대상자가 
3.91±.70점, 동아리가 없는 대상자가 3.61±.71점으로 
동아리가 있는 대상자의 긍정적 대인관계의 점수가 높았
다(t=.67 p=.504).

3.3 동아리 활동이 대상자의 대인관계 능력과 심리적 안
녕감에 미치는 영향

동아리 활동이 대상자의 대인관계 능력과 심리적 안녕
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Table 3).

다중공선성 확인 결과 공차 한계(Tolerance)가 대인관
계능력 모형은 0.33∼ 0.45, 심리적 안녕감 모형에서는 

0.30∼0.5로 1.0 이하였으며, 분산 팽창인자는 각각 1.78
∼2.39, 1.42 ∼3.31로 기준값인 10 이하로 나타나 문제
가 없었다. 대상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예측하는 데 있어
서 2개의 회귀 모형이 설정되었다. 모형 1은 심리적 안녕
감을 예측변수로, 모형 2는 심리적 안녕감을 통제한 후 
동아리 활동 참여를 추가로 투입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 1에서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 중 환경지배(β=.27, p=.010), 긍정적 
대인관계(β=.23, p=.026)가 유의한 예측 변인이었으며, 
동아리 활동 참여가 추가 투입된 모형 2에서 설명력은 향
상하였으며(R2 변화량=.505, F=13.55, p<.001) 본 회귀 
모형의 설명력은 46.8%였다.

대상자의 심리적 안녕감의 영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모형 1은 대인관계 능력을 예측변수로, 모형 2는 동아리 
활동 참여를 추가로 투입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모형 1에서 대인관계 능력의 
하위요인 중 의사소통(β=.29, p=.009), 이해성(β=.25, 
p=.022)이 유의한 예측 변인이었으며, 동아리 활동 참여
가 추가 투입된 모형 2에서의 설명력은 향상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R2 변화량=.507, F=13.682, p<.001) 본 회귀 
모형의 설명력은 4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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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odel Ⅰ Model Ⅱ
B β t p B β t p VIF

Communication skill

Psychological 
well-being

EC .21 .27 2.63 .010 .21 .26 2.53 .013 1.96
PG. .07 .10 .84 .373 .02 .11 .94 .348 2.76
SA .04 .05 .45 .651 .05 .06 .60 .547 2.44
PR .15 .23 2.22 .026 .16 .25 2.43 .017 2.07
A .03 .04 .56 .60 .07 .03 .35 .721 1.40
P .09 .15 1.18 .23 .07 .14 1.06 .289 3.35

club activities .09 .08 1.13 .258 1.08
Adjusted R2 .466 .468

R2 .498 .505
F (p) 15.54 (.000) 13.55(0.00)

                   Durbin-Watson      2.120
Psychological well-being

Communication 
skill

C .21 .29 2.63 .009 .21 .30 2.69 .008 2.39
T .10 .11 1.02 .300 .11 .12 1.12 .265 2.21
S .02 .02 .25 .769 .04 .05 .57 .565 1.77
O .03 .03 .29 .773 .01 .05 .11 .906 3.03
U .23 .25 2.38 .022 .24 .27 2.47 .015 2.35
F .09 .10 .93 .35 .07 .06 .64 .521 2.62

club activities .10 .00 1.17 .243 1.11
Adjusted.R2 .468 .470

R2 .500 .507
F (p) 15.669(0.000) 13.682(0.000)

Durbin-Watson   1.942
EC. environmental control; PG, personal growth; SA, self acceptance; PR, positive relationship with others
A, autonomy; P, purpose of life; C, communication; T,trust; S, sensibility; O, openness; U, understanding; F, friendliness

Table 3. The influence of club activities on communication skill and psychological well-being              (N=101)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동아리 활동이 대인관계능력 
및 심리적 안녕감 증진에서 기여도와 중요성을 확인하였
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간호대학생을 대
상으로 한 선행연구가 미비하여 직접 비교는 가능하지 않
지만 본 연구가 간호대학생들의 대인관계능력, 심리적 안
녕감 연구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동아리 활동 여부에 따른 일반적 특성은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비참여 학생들보다 학
교생활 만족도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동아리 활
동 참여가 비참여 학생들보다 대학 생활 만족도, 심리적 
안녕감이 높다는 선행 연구[23]와 유사한 결과이다. 간호
는 임상 현장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상호관계를 형성하면
서 수행되므로 본 연구의 대상 학년이 높은 4학년의 경
우, 임상실습을 경험한 학년으로 특히 전공에 대한 만족
감이 높을 것으로 사료 되며, 간호학과 전공 만족도와 대
인관계는 상호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는 대학생의 대인관계 

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 4.07점이었다.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해 보면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대학
생을 대상으로 한 Kang[29]의 연구에서는 평균 3.74점으
로 본 연구 결과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동아리 활동 대상자들의 심리적 안녕감은 
5점 만점에 평균 3.65점이었다.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측정한 전종임과 김남초[27]의 
연구 결과인 3,42점과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의 3,3점 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간호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이 간호사의 심리적 안녕감과 비슷하거나 더 낮다
고 보고한 선행 연구[28]와는 차이가 있었다. 간호대학생
의 동아리 활동 참여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연구
는 시작 단계이므로 추후 학과와 학년의 대상자를 늘리고 
대표성 있는 표본을 선정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대인관계 능력의 하위요인별로는, 친근감과 민감성
(4.21점)이 가장 높았으며, 이해성(4.17점), 의사소통
(4.13점), 신뢰감(4.08점), 개방성(3.95점)의 순으로 나타
났다. 이는 선행연구[30]의 결과와 다소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대인관계의 개방성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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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결과는 대상자의 학년이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강
의로 수업이 대체 되어 대학 생활에서의 선배 및 동기들
과의 비대면[25]관계가 관련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
대학생의 대인관계 능력 향상은 간호 서비스 질 향상에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어[25].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키
기 위해 인지, 정서, 행동 측면이 강조되며 상대방에게 공
감, 경청 등의 기법을 통해 이해도를 높이는 프로그램[25]
이 더욱 필요하다. 또한, 간호사의 대인관계능력은 임상 
현장에서 대상자들과 치료적 관계를 형성 하는데 매우 중
요하므로[25], 향후 간호대학생들이 다양한 임상 실무 속
에서 폭넓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능동적으로 조직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별로는 삶의 목적과 긍정적 
대인관계의 점수가 동일하게 높았고, 환경지배, 개인 성
장, 자율성의 점수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안녕감은 긍정적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자신에 대한 
확신감과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킨다고 하여[23] 정적인 
관계를 보여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동아리 활동 여부에 따른 대인관계 능력의 하위요인에
서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상대적으로 의사소통과 신
뢰감, 친근감, 민감성, 이해성이 높은 점수로 나타났다. 
이는 동아리 활동이 대인관계 향상과 의사소통 능력 향상
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31]와 임상 실무현장에서 간
호사가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과도 일치[31]하였다. 그러
나 간호대학생의 동아리 활동과 관련하여 대인관계와 심
리적 안녕감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연구는 많지 않아 향후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동아리 활동 여부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에
서는 환경적 지배, 개인적 성장, 자아 수용, 긍정적 대인
관계, 자율성, 삶의 목적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동아리 활동이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결과[30]와 차이가 있었으며 본 연구의 대상 
학년과 상이하여 심리적 안녕감의 특성이 전반적으로 반
영되지 못했다는 연구의 한계점이 있다. 또한 심리적 안
녕감은 대학 생활 적응에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18]로 비추어 볼 때, 대학생 시기의 적응 문제
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학 생활 및 학과 적응을 위
한 다양한 실질적 자발적 동아리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및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인관계 능력
의 영향 요인은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 중 환경지배, 

긍정적 대인관계가 유의한 영향 요인이었으며, 동아리 활
동 참여를 더하여 총설명력은 46.8%였다.

간호대학생의 대학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인관계능력이라고 한 선행연구[33]와 유사한 결과로 
대인관계 능력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도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인관계능력은 개인 성격, 대인관계, 심리
상태에 영향을 받아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므로 지속적
인 동아리 활동을 통해 동료와 성공적인 관계를 맺음으로
써 바람직한 대인관계능력과 사회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
록 고학년보다 저학년부터 동아리 활동의 대인관계 능력
향상프로그램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심리적 안녕감의 영향 요인은 대인관계의 하위요인 중 
의사소통이 유의한 영향 요인이었으며, 동아리 활동 참여
를 더하여 총설명력은 47%였다. 김종임[30]의 연구에서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긍정적 대인관계
로 설명력은 13.0%이었으며 본 연구 결과가 더 높은 수준
을 보였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동아리 활동 
여부에 따른 대인관계능력 및 심리적 안녕감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교육적 전략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동아리 활동이 대인관계능력 
및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시도되었
다. 대인관계능력은 의사소통과 이해성에 유의한 영향 요
인이었고, 심리적 안녕감은 환경지배와 긍정적 대인관계
가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간 대학생들의 대인관계 능력과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교육적 프로그램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일개 대학의 간호대학생을 대
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
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 학과와 학년이 적어 
동아리 활동이 대인관계 능력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대단위 추후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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